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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 이중동작 ‘보크’ 논란한·일 심판들 팽팽한 신경전
꺞6면

‘만리장성을 넘어라.’
2014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

언스리그에 출전하는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4팀(포항 스틸러스, 울산 현대, 전
북 현대, FC서울)의 지상과제다. K리그

는 흥행 부진과 가뭄에 콩 나듯 하는 중계 등 국내에서 침체
기를 겪고 있는 것과 달리 아시아 각국 프로리그 우수팀들
이 자웅을 겨루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독보적인 성적을 거
두고 있다. 2009년부터 5년 연속 결승 진출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포항(2009)과 성남 일화(2010·현 성남F
C), 울산(2011)이 정상에 올랐고, 전북(2011)과 서울
(2013)은 준우승을 했다.

얼마 전부터 K리그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 전통의
라이벌 일본도, 까다로운 중동도 아닌 늘 한 수 아래로 여겼
던 중국 슈퍼리그(1부 리그)다. 슈퍼리그의 공룡 한 팀이 판
도를 흔들어 놨다. 광저우 에버그란데다. 광저우는 2010년

부터 부동산 재벌 헝다 그룹의 지원을 받으며 급성장했다.
그해 2부 리그 우승으로 슈퍼리그로 승격했다. 이후 광저우
는 유명 축구스타 영입에 천문학적인 돈을 썼다. 브라질 출
신 공격수 엘케손과 무리퀴의 몸값은 100억원을 훌쩍 넘는
다.광저우 감독은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 이탈리아의 우승
을 이끈 세계적 명장 마르첼로 리피다.리피 연봉만 150억원
이다. 이들은 돈 값을 했다. 광저우는 승격 첫 해인 2011년
단숨에 슈퍼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작년까지 3연패에 성공
했다. 자국리그에서 적수가 없어진 광저우의 목표는 하나.
아시아 제패였다. 광저우는 작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최용수 감독이 이끄는 서울을 누르고 기어이 아시아 정상에
섰다. 올해도 광저우는 강력한 우승후보다. 엘케손과 무리
퀴가 건재하고 이탈리아 대표 출신 디아만티가 새롭게 합류
했다.한국대표팀의중앙수비수김영권도힘을보탠다.

제2, 제3의 광저우가 속속 등장할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
더 무섭다. 서울과 같은 F조에 속한 베이징 궈안은 최근
스페인 출신 베테랑 지도자 만사노 감독을 영입했다. 베이
징 궈안에는 작년까지 말리 축구영웅 카누테가 활약했고,
현재는 에콰도르 대표 공격수 게론, 나이지리아 대표 출신
공격수 우타카가 소속돼 있다. 포항과 한 조(E조)인 산둥
루넝에는 브라질 대표 출신 바그너 러브가 뛰고 있다. 올

해 챔피언스리그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광저우 부리 역시
스웨덴 출신 명장 에릭손에게 지휘봉을 맡기고 나이지리
아 대표 출신 공격수 야쿠부를 데려오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광저우 에버그란데의 초고속 성장에 자극 받은
중국 클럽들은 언제든 지갑을 열 태세다. 물론 일부 스타
감독이나 선수에 의존하는 이런 정책이 중국 클럽 전체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챔피
언스리그와 같은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머니 파워를 앞세
운 중국 클럽들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새롭게 바뀐 제도도 변수다. 4강전까지 동아시아(한
중일, 호주)와 서아시아(중동) 클럽들이 분리돼 경기를 치른
다. 동아시아 클럽은 결승에 진출해야만 서아시아 클럽과
만난다. 최근 몇 년 동안 동아시아 클럽들이 챔피언스리그
에서 강세를 보이자 서아시아가 AFC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
렇게 규정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K리그는 중국
을 넘지 못하면 6년 연속 결승 진출 팀을 배출하지 못한다.

오랜 기간 한중 축구를 관통한 말은 공한증(恐韓症)이었
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 클럽 무대에서는 통하지 않는 단
어다. 인정하기 싫지만 올 시즌은 K리그가 도전자다.

▶관련기사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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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리피 감독·엘케손·무리퀴 몸값만 수백억원
中 슈퍼리그 우승 후 작년 서울 꺾고 아시아 정상까지
K리그, 6년 연속챔스리그결승행광저우격파가 관건

아시아 클럽 무대에서 중국 축구는 늘 한 수 아래로 여겨졌다. 하지만 머니 파워를 앞세운 광저우 에버그란데가 작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판도를 뒤흔들었다. 최근 5년 동안 챔피언스리그에서 독보적인 성적을 올린 K리그가 다시 정상에 서려면 중국 클
럽을 넘어서야 한다. 광저우가 작년 11월 FC서울을 누르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확정한 뒤 환호하는 모습. 광저우(중국) ｜ AP뉴시스

김광현 선발·박희수 마무리이만수감독 올해 보직 확정
꺞6면

<28일>

<27일>

오늘의 프로농구
SK <오후7시 잠실학생체> KGC
LG <오후7시 창원실내체> 삼성

프로농구 경기결과
전자랜드 70 : 63 kt

모비스 79 : 54 오리온스


